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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비중 축소

최근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이 상승하였다. 2000년 한

중일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flow)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일본

2.5%, 한국 0.4%, 중국 0.1%)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

승하여, 2013년 현재 18.8%(일본 9.6%, 중국 7.2%, 한국 2.1%)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3국간

산업협력 약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05~’08년 평균 12.0%였던 역내 직접투자 비

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09~’12년 평균 8.9%로 3.1%p 축소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고,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 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6개 업종에 대한 상호 직접투자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2008년 2,036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

모가 축소, 2011년부터 2,12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 ‘05~’08년 역내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5.3%에 달했으

나, 동 ‘10~’12년은 25.4%에 그쳤다.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대상으로는 중

국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중 對 중국 비중은

‘05~08년 평균 81.4%에서 ’10~‘12년 평균 83.7%로 확대되었다. 넷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역내 최대 투자국은

일본이며, 한중일 3국간 총 역내 직접투자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08년 평

균 66.6%에서 ‘10~’12년 평균 73.4%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었다. 일본의 對 한국 및 對 중국 투자와 한국의 對 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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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①역내 투자규모확대

-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 확대

․2008년 2,036억 달러 → 2009년 1,487억 달러 → 2011년

2,120억 달러

②투자증가속도둔화

-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05~08년 연평균증가율 : 45.3%

․‘10~’12년 연평균증가율 : 25.4%

③ 對 중국 쏠림 현상

심화

- 역내 상호 투자 비중

․‘05~’08년 평균 : 對 중국 81.4%, 對 한국 15.9%, 對 일본 2.7%

․‘10~’12년 평균 : 對 중국 83.7%, 對 한국 14.5%, 對 일본 1.8%

④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지속

- 최대 투자국

․‘05~’08년 평균 : 일본 66.6%, 한국 31.5%. 중국 1.9%

․‘10~’12년 평균 : 일본 73.4%, 한국 24.3%, 중국 2.3%

⑤ 여전히 제조업 중심

이나 점차 서비스업

투자 확대

일본
對 한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40.9%, 서비스업 29.5%

․‘10~’14년 평균 : 제조업 35.9%, 서비스업 30.1%

對 중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61.3%, 서비스업 19.3%

․‘10~’14년 평균 : 제조업 56.0%, 서비스업 21.9%

한국
對 중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75.2%, 서비스업 20.0%

․‘10~’14년 평균 : 제조업 78.2%, 서비스업 20.9%

對 일본
․‘05~’08년 평균 : 제조업 15.2%, 서비스업 84.4%

․‘10~’14년 평균 : 제조업 15.6%, 서비스업 82.7%

중국
對 한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6.9%, 서비스업 92.6%

․‘10~’14년 평균 : 제조업 22.9%, 서비스업 74.9%

對 일본
․‘05~’08년 평균 : 제조업 0.3%, 서비스업 99.6%

․‘10~’14년 평균 : 제조업 40.1%, 서비스업 59.4%

었다. 한국의 對 일본 투자와 중국의 對 한국 및 對 일본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이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시사점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

째, 對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 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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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이 급상승

-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

․200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flow)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일본 2.5%, 한국 0.4%, 중국 0.1%) 수준에서 2013년 18.8%(일본

9.6%, 중국 7.2%, 한국 2.1%)로 대폭 확대

○ 한중일 3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는 한

편 3국간 역내 상호투자 비중은 축소

- 한중일 3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4.0%에서 2013년 17.9%로,

중국은 2.3%에서 6.7%로, 일본은 5.9%에서 20.3%로 확대되었음

- 한편,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

․2012년 기준 한중일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전체의 9.9% 수준(2005년 17.6% 대

비 7.7%p 감소)

․‘05~’08년 평균 역내 직접투자 비중 12.0%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10~’12년 평균 8.9%로 3.1%p 축소

○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

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전세계의 ODI 규모 추이 > < 한중일 3국간 역내 상호 직접 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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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flow 기준임.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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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1) 분석 방법

- 분석 범위 및 대상 :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6개 업

종에 대한 역내 상호 직접투자의 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석1)

- 분석 시기 :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변화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5~2008년)과 후(2010~2012년)로 나누어 비교

- 주요 분석 지표 : UNCTAD,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행(BOJ)

등의 데이터 활용

< 데이터 출처 및 분석 기간 >

구분 출처 기간

한중일 전체 역내 상호

직접투자
- UNCTAD - 2000~12년

국가별 산업별

역내 상호

직접투자

한국 - 한국수출입은행 - 2005~14년

중국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2005~14년

- 일본은행

일본 - 일본은행 - 2005~14년

1)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6개 업종은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나 주로 제

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요 분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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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①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 확대)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

-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었으나, 2011

년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규모가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급증하던 역내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87억 달러로 감소, 2011년 이전 수준인 2,120억 달러로 회복

② (역내 투자 증가 속도 둔화)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 금융위기 이전 ‘05~’08년간 역내 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5.3%에 달했으

나, ‘10~’12년은 연평균증가율은 25.4%에 그침

< 한중일의 역내 상호 직접투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대상국별 직접 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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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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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對 중국 쏠림 현상 심화)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비중은 중국이 여

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한중일 3국간 역내 상호 직접투자 비중은 對 중국, 對 한국, 對 일본 순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중 對 중국, 對 한국, 對 일본의 비중은 ‘05~’08

년 평균 각각 81.4%, 15.9%, 2.7%로 對 중국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동 ‘10~’12년 각각 83.7%, 14.5%, 1.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對 중국 투

자 비중이 소폭 확대

④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한중일 3국간 역

내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등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지속

- 한중일 3국간 역내 상호 직접투자의 최대 투자국은 일본

․한중일 3국간 총 역내 직접투자 중 일본, 한국,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08년 평균 66.6%, 31.5%, 1.9%에서 ‘10~’12년 평균 각각 73.4%, 24.3%,

2.3%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과 중국의 역내 투자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한국

의 역내 투자 비중은 축소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비중 >

<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주체별   
투자 금액 평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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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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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조업 중심 투자 지속 속 서비스업 투자 확대)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

비스업 투자가 확대

- 일본의 對 한국 최대 투자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소폭 확대

․제조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40.9%에서 ‘10~’14년

35.9%로 5.0%p 축소

․서비스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29.5%에서 ‘10~’14년

30.1%로 0.6%p 확대, 서비스업 내 금융 보험은 4.5%에서 9.8%로, 도소매업은

3.0%에서 4.2%로 확대된 반면, 부동산업은 0.3%에서 0.2%로 축소

- 일본의 對 중국 최대 투자업종은 제조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는 축소되는 한편, 서비스업 투자는 소폭 확대

․제조업 부문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61.3%에서 ‘10~’14년

56.0%로 5.3%p 축소

․서비스업 부문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19.3%에서 ‘10~’14년

21.9%로 2.6%p 확대,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은 9.5%에서 9.6%로, 금융 보험은

5.3%에서 6.7%로, 부동산업은 1.4%에서 2.9%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업종별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업종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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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은행(BOJ)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자료 : 일본은행(BOJ)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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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對 중국 최대 투자업종은 제조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제조

업 투자는 확대

․제조업 부문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75.2%에서 ‘10~’14년

78.2%로 3.0%p 확대

․동 서비스업은 평균 20.0%에서 20.9%로 0.9%p 확대, 서비스업 내 금융 보

험업은 6.5%에서 5.5%로 축소된 반면, 부동산업은 2.6%에서 4.3%로 확대

- 한국의 對 일본 최대 투자업종은 여전히 서비스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는 축소된 반면, 제조업 투자는 소폭 확대

․서비스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84.4%에서 ‘10~’14년

82.7%로 1.7%p 축소,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은 10.7%에서 32.0%로 금융 보험업

은 2.4%에서 6.0%로 확대된 반면, 부동산업은 24.3%에서 7.8%로 축소

․제조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15.2%에서 ‘10~’14년

15.6%로 0.4%p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업종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업종별 對 일본 직접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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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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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對 한국 최대 투자업종은 서비스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대폭 확대

․서비스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92.6%에서 ‘10~’14년

74.9%로 17.7%p 축소

․동기준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은 10.3%에서 5.2%로 축소된 반면, 음식 숙박업

은 0.7%에서 12.7%로, 부동산업은 0.0%에서 2.4%로 확대

․제조업 부문의 對 한국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6.9%에서 ‘10~’14년

22.9%로 16.0%p 확대

- 중국의 對 일본 최대 투자업종은 서비스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업 투자는 축소된 반면, 제조업 투자는 대폭 확대

․서비스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99.6%에서 ‘10~’14년

59.4%로 40.2%p 축소

․제조업 부문의 對 일본 투자 비중은 ‘05~’08년 평균 0.3%에서 ‘10~’14년

40.1%로 39.8%p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업종별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 >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업종별 對 일본 직접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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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자료 : 일본은행(BOJ)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각 구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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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①역내 투자규모확대

-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 축소, ‘11년 이전 수준 회복,

규모 확대

②투자증가속도둔화

-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

․‘05~08년 연평균증가율 : 45.3%

․‘10~’12년 연평균증가율 : 25.4%

③ 對 중국 쏠림 현상

심화

- 역내 상호 투자 비중

․‘05~’08년 평균 : 對 중국 81.4%, 對 한국 15.9%, 對 일본 2.7%

․‘10~’12년 평균 : 對 중국 83.7%, 對 한국 14.5%, 對 일본 1.8%

④ 일본 주도의 역내

투자 지속

- 최대 투자국

․‘05~’08년 평균 : 일본 66.6%, 한국 31.5%. 중국 1.9%

․‘10~’12년 평균 : 일본 73.4%, 한국 24.3%, 중국 2.3%

⑤ 여전히 제조업 중심

이나 점차 서비스업

으로 확대

일본
對 한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40.9%, 서비스업 29.5%

․‘10~’14년 평균 : 제조업 35.9%, 서비스업 30.1%

對 중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61.3%, 서비스업 19.3%

․‘10~’14년 평균 : 제조업 56.0%, 서비스업 21.9%

한국
對 중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75.2%, 서비스업 20.0%

․‘10~’14년 평균 : 제조업 78.2%, 서비스업 20.9%

對 일본
․‘05~’08년 평균 : 제조업 15.2%, 서비스업 84.4%

․‘10~’14년 평균 : 제조업 15.6%, 서비스업 82.7%

중국
對 한국

․‘05~’08년 평균 : 제조업 6.9%, 서비스업 92.6%

․‘10~’14년 평균 : 제조업 22.9%, 서비스업 74.9%

對 일본
․‘05~’08년 평균 : 제조업 0.3%, 서비스업 99.6%

․‘10~’14년 평균 : 제조업 40.1%, 서비스업 59.4%

3) 종합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투

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對 중국 쏠림 현상이 심화

되고, 일본 부도의 역내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對 중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05~’08년 평균 對 중국 투자 비중 81.4%에서 ‘10~’12년 평균 83.7%로 확대

- 일본 주요의 역내 투자도 지속되고 있음

․‘05~’08년 평균 일본의 역내 투자는 66.6%에서 ‘10~’12년 평균 73.4%로 확대

-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나 점차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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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

는 한편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함

- 첫째,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강화

․기 체결 및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강화 및 한중일 FTA 추진 등 한

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한중일 3국간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협력 프로그램 활

성화 모색

- 둘째, 對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 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

․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압도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對 한국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시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서비스

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 금융 보험업 및 부동산업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도 필요

- 넷째,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해외의 기술ㆍ인력ㆍ판매망을 국내 산업 기반과 연계하여 국내 산업의 글로

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신사업 개척 노력과 함께, 해외투자 시 국산 설비 활

용 및 국내 전문인력 파견 등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

노력도 병행

동북아연구실 이해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 lee@hri.co.kr)


